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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2년 예산안에 서명하고, 중산층 감세 지속을 발표하여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 뉴욕 주민들이 경제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감세로 올해 480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22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감세가 단계적으로 완전히 적용되면 중산층 납세자들은 소득세율을 최대 20%까지 인하 

받게 될 것이며, 2025년까지 600만 명의 신청자의 절감액이 연간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소득 25만 달러까지의 뉴욕 거주 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산층 재산세 공제를 제정하는 

법률이며, 소득 부담에 대한 재산세가 가장 높은 뉴욕 가정이 대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2년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판데믹 동안 뉴욕 

주민들이 경제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중산층 소득세 감면 지원을 계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에 제정되어 현재 4년째인 이 감세를 통해 2021년에 뉴욕 주민 

480만 명이 2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세가 단계적으로 완전히 

적용되면 중산층 납세자들은 최대 2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며, 2025년까지 

600만 명의 신청자의 절감액이 연간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율 

단계에 들어설 경우 해당 납세자들에게는 70년이 넘는 기간 중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중산층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총 재산세 금액이 소득의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뉴욕 거주용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인 재산세 공제 혜택을 최대 25만 달러까지 제공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높은 재산세로 소득 부담에 시달리는 뉴욕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크레딧의 계산은 스타(STAR) 대상 가구 당 최대 350 달러로 제한되는 

한편, 크레딧 최소액은 250 달러로 지정되어 높은 재산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구는 110만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균 약 34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절감액은 3억8천2백만 달러 이상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 소유자는 

과세연도 2021, 2022, 2023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새로운 재산세 감세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판데믹 기간 전체에 걸쳐 근면한 많은 

뉴욕 주민들이 가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지탱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재개하고,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면서, 이 세금 감면은 중산층 뉴욕 주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돌려놓음으로써 많은 구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뉴욕주가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힘을 실어준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산층 뉴욕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재산세 상한제를 제공하기 위한 역사적인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예산이 약속된 중산층 소득세 감면을 

제공한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원 과반수는 주택 소유자, 특히 재산세에 

그들 소득 중 가장 큰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는 백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이 이 감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주의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해였으며, 함께 노력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현재 공중 

보건과 경제 위기, 그리고 그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주 전역의 가족들을 돕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세금 공제는 판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주택 

소유자와 중산층 뉴욕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제입니다. 하원 여당은 우리의 경제를 

재건하고 뉴욕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제정 예산은 중산층 뉴욕 주민들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2021년은 2016년 중산층 소득세 감면 시행 4년 차로, 소득 계층이 

43,000달러에서 161,550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세율이 6.09%에서 5.97%로, 소득 계층이 

161,550달러에서 323,200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세율이 6.41%에서 6.33%로 

낮아졌습니다. 감세 시행 이후 4년 동안 4천8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총 66억 달러를 

감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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